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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도면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측량1)은 고대부터 토목공사나 대형 건축물

공사에 이용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토지를 균등

하게 배분하여 공평한 과세를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고대의 측량은 국가재정과 관

련된 국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셈인데,

한반도에서도 정전제(井田制)가 일찍부터 시행

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국

가에서는 토지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측량법을

갖고 있었다. 이미 신라 시대에 중국의 『구장

산술(九章算術)』과 같은 산학(算學) 서적이

전해져 토지를 방전(方田, 정사각형), 직전(直

田, 직사각형), 구고전(句股田, 직각삼각형), 규

전(圭田, 삼각형), 제전(梯田, 사다리꼴)의 형

태로 간략화하여 측량하고, 그 면적을 계산하

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었다.2) 토지를 측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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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淮南子』의 하늘을 보고(測) 땅을 헤아린다(量)는

測天量地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는 단위인 척도(尺度)는 양전척(量田尺)을 별

도로 사용하였는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길

이가 조금씩 달랐다. 더구나 토지의 계량 단위

도 토지의 면적만을 다루는 중국의 경무법(頃

畝法)을 변형하여 수확량을 고려한 결부법(結

負法)을 시행한 결과, 같은 계량값이라도 등급

에 따라 절대면적은 달랐다.3) 이처럼 전통적인

측량법은 농업 생산에 따른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다양한 토지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근대적인 측량과는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았다.

한편, 근대적인 측량 기술은 16세기 이후 유

럽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제국주의의 확장

을 통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함에 따라 토지는 상품으

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유

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측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4) 측량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2) 지종덕,『일필지측량』, 기문당, 2005, pp.57-58.

3) 김용섭,『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pp.277-281.

4) 이무용 역, King, A. D.,『도시문화와 세계체제』,

1999, pp.73-75; 김희상 역, Short, J. S.,『지도, 살아있

는 세상의 발견』, 작가정신, 2009, pp.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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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제

국주의 국가의 본국은 물론이고, 이들 간의 식

민지 쟁탈과 경영이 활발해지면서 식민지 국가

에도 측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본국과

기존 식민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에

항구와 시가지를 건설하고, 내륙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식민지 건설의 과정5)에서

측량사업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측량이 농업 생산의 조세를 부과

하기 위한 수단에서 자본주의적인 토지 소유권

을 결정짓는 수단으로 변화하는 것은 전통사회

에 근대적인 토지 이용 시스템이 적용되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의 경험을 갖

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측량침략과 근대도시의 형성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측량은 한국의 도시와 건축

이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키

워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한국건축의 근대이행에 대해 근대건축물의 이

식과정으로 서술해 왔다.6) 이러한 인식은 근대

건축사의 흐름을 양식건축의 연혁사로 이해하

고, 서양의 건축 양식사(樣式史)와 비교하여

5) ‘전형적인’ 식민도시는 철도가 발달한 항구도시였으

나, 점차 큰 체제의 일부로서 행정 및 군사도시, 교통의

중심지, 항만, 탄광 및 상업도시, 플랜테이션 마을, 고지

주둔지, 휴양지 등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무

용 역, 위의 책, 1999, p.76)

6) 한국 근대건축의 시기구분은 양식 건축물의 건립연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신,「개화기 건

축」,『한국건축사연구1 :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p.409 각주 33; 尹仁石,「韓国における近代建築の受容及

び發展過程に関する硏究」, 동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p.6-8; 정태용,「한국 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126-127

각주 93 참조) 개항 이후 시작된 양식 건축의 이입, 일

제시기에 유입된 서구의 절충주의 건축물, 그리고 일본

을 거친 합리주의 형태의 건축 등을 통해 한국 근대건

축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용, 위의 논문,

1994, p.129)

그 수준을 가늠하려는 시도였다. 기존의 연구

가 개별 건축물로 구현된 ‘결과물’에 집중하였

다면, 근대이행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시적 범위로 확장하여 근대적인 기술과 제도

의 도입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도시건축

의 근대이행의 한 단면을 살피기 위해 근대적

인 측량의 도입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측량은

근대적인 기술인 동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제도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도시가 근대적

인 필지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측량의 결과물로 제작된 도면은

근대시기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데, 측량의 보급을 통해 도면이 작성되는 배경

과 이들의 형식 등을 규명하여 그 성격을 파

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근대시기의 모습을 보

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려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인 측량

은 개항 이전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지형 조사

를 목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연구의

범위는 내국인에게 근대적인 측량교육을 처음

실시한 1898년부터 토지와 가옥의 측량이 일

반화되고 국가와 민간의 측량조직의 틀이 갖추

어지는 1910년 이전까지로 한정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시

행되기 이전에 측량조직과 건축조직이 정비되

고 민간에서도 토지와 가옥에 대한 측량이 일

반화된 시점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7)

근대적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사(地籍史) 분

7)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역사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건축역사학에서 다룰만한 내

용은 별도의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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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정리된 바 있으며,8) 역사학, 지리학, 건

축학 등의 분야에서 그 연구성과를 참고해 왔

다. 주로 일본에 의한 측량의 침략적 의도와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근대기에 제작된 측량도를 소개하

면서 그 작성배경을 추정한 경우도 있었다.9)

이러한 연구에서는 측량의 도입과정을 일부 밝

혀 내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근대적 측량의 도

입과정과 조직의 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

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축과 도시의 근대이

행 과정에서 측량기술과 측량도면의 영향을 살

피기 위해, 측량의 교육을 통한 도입과정, 토

지가옥증명제도의 시행에 의한 측량의 보급,

정부의 측량조직 변화 등으로 구성하여 근대적

인 측량의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측량도면은

작성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자 했으며, 특별히 측량조직의 구성원 변화에

주목하여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주요 자료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

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근

대도면을 활용하였으며,10) 대한제국기의 법령

자료11)와 인물 관련자료,12) 황실재정정리 관련

8) 이진호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이진호,『대한제국 지

적 및 측량사』, 토지, 1989; 이진호,『한국지적사』, 바

른길, 1999 참조.

9) 190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궐도형(東闕圖

形)』과 『북궐도형(北闕圖形)』, 그리고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근대도면에 대한 해제집 등이 있

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의 4-2 참조.

10) 전봉희․서영희․이규철,『규장각 소장 근대시기 건

축도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발간예정);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참조.

11) 송병기 외 편,『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Ⅷ, 국회도

서관, 1970-1972.

12) 『職員錄』, 內閣 記錄課, 1908; 『職員錄』, 內閣

記錄課, 1909; 『大韓帝國官員履歷書』,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2 등.

문서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2. 근대적 측량의 도입과정

근대적인 측량은 국내에 측량이 소개되기

이전부터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제국주의 열

강의 군함에서 한반도의 해안지형을 조사할 목

적으로 시행되었다. 개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운양호(雲揚號) 사건도 일본 군함이 항

로측량을 빌미로 강화도 부근까지 접근하여 일

어난 측량 침략의 사건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

원산, 인천이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자 각 개항

장은 외국인의 측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두와 방파제 등의 항만시설, 외국인이 거주

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거류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측량이 이용되었고,13) 내륙과 개항장 이

외의 해안에서도 각종 이권을 획득하려는 열강

의 탐사 측량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14) 특히

일본이 시도했던 철도노선의 측량은 한국인의

반일감정과 함께 큰 저항으로 이어져 사회적으

로도 문제가 되었고, 외국인의 측량에 대해 일

반인들이 침략적 행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

다.15)

<그림 1> 『海岸波除石垣及埋立地幷埠頭位置地

圖』(18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3) 그림 1의 도면은 제물포의 방파제와 부두를 계획한

도면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최초의 축척도이다.

14) 이진호는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해안측량, 철도측량, 수로측량 등의 구체적인 사례 34건

을 확인하였다. (이진호, 앞의 책, 1989, pp.10-19)

15) 한국인의 측량에 대한 저항은 이진호의 책이 참고

가 된다. (이진호, 위의 책, 1989,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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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지아문(量地衙門)의 측량교육

열강의 측량 침략을 통해 서양의 측량기술

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이

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적 측량 교육을 시행하

기로 했다. 1898년 미국인 측량기사 크럼(R.

E. Krumen, 巨廉)을 수기사(首技師)로 초빙하

여, 양전사업(量田事業)을 담당하고 있던 양지

아문에서 측량인력을 교육하였다. 학생은 외국

어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20명씩

충원하고, 지방에서는 각 군(郡)당 1명씩 선발

해서 교육시켰다. 수기사가 미국인이었던 만큼

영어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 당시의 교육

기관 중에서 기술분야와 가장 관련이 높았던

외국어학교에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였다.16)

또한, 각 군에서 1명씩 선발한 것은 양지아문

에서 양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

문에 견습졸업(見習卒業)한 후에 해당 군에서

활용하게 할 의도였다.17) 1898년 11월에 영어

학교 출신 15명과 일어학교 출신 5명을 처음

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였고,18) 1899년 4

월부터는 숭례문(崇禮門)에서 수표교(水標橋)

지역, 경운궁(慶運宮) 주변 등에서 현장실습도

하였다. 1901년까지 70여명을 교육하였지만,

16) 김근배,「일제시기 조선인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65 참조.

17) 1899년 4월 24일 勅令 第13號 <各道量務監理를 該

道內郡守中에서 擇任하는 件>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국회도서관, 1971, pp.463-464)

18) 이들은 한국에서 측량 뿐 아니라 근대 기술교육을

처음 받은 인물들이다. 이중 밑줄의 이원기는 양지아문

의 교육 이후 줄곧 내각의 측량기술자로서 활약한 유일

한 인물이다. (그림 2와 표 1 참조, 밑줄은 연구자에 의

함)

1898년 11월 7일 「彙報」『官報』

英語學員 崔相琳 李源綺 李漢喆 李淳龍 鄭煥玉
李裕寬 吳日煥 白潤民 下志琓 洪鍾懋 宋憲㴻 
申泰健 朴文煥 尹光夏 趙鍾龍

日語學員 曹悳成 朴承源 劉泰儆 康弼祐 朴容九

右二十員온 量地衙門量地見習生으로充補事 十
一月四日

양전사업이 추진력을 잃으면서 양지아문도 폐

지되어 교육은 중단되었다.19) 하지만 양지아문

이 폐지된 이후에도 70여명의 졸업생은 지계

아문(地契衙門)과 탁지부 등에서 기술직 관원

으로 선발되어 관에서의 근대적 사업에 참여하

였다.20)

측량교육은 사립 흥화학교(興化學校)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양지아문에서 흥화학교 양지속

성과(量地速成科) 졸업생을 선별하여 특별 입

학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21) 첫

해인 1900년에 80여명을 선발하여 7개월 과정

으로 운영되었고, 그 중 일부는 1900년에 양지

아문에 다시 들어가 교육을 받았다.22) 하지만,

양지아문의 측량교육이 폐지되면서 흥화학교의

양지속성과는 폐지된 듯하고, 중학과정의 본과

에 측량과목이 편제되는 정도로 사립 측량교육

은 유지되었다.23) 사립측량 교육의 교사는 해

외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

다. 특히 1899년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수기

소(陸軍參謀本部 陸地測量部手技所) 지형과

(地形科)를 졸업한 이주환(李周煥)24)을 비롯하

여 남순희(南舜熙), 김택길(金澤吉) 등은 일본

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측량교육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들은 모두 흥화학교를 비롯한

사립 측량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였다.25) 그만

19) 이진호, 앞의 책, 1989, pp.34-39.

20) 『韓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 1905의 이력서. 『韓

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에 대해서는 각주 33 참조.

21) 이진호, 앞의 책, 1989, pp.76-79.

22) 『韓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1905)에 기록된 趙明

鎬, 金漢杓, 金潤夏, 姜大成 등의 이력서에는 이들이 흥

화학교를 졸업하고 1899년 12월에 양지아문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23) 김근배, 앞의 논문, 1996. p.66.

24)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전문적인 측량교육을 받은 인

물이다. 이진호, 앞의 책, 1989, pp.82-83; 김근배, 앞의

논문, 1996, pp.71-72 참조.

25) 이진호, 앞의 책, 1989, pp.77-78, 82-83; 김근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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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이 시기 측량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양지아문의 견습생 교육은 해당관청의 실습

교육으로 속성의 임시과정이었는데, 정식 학교

에서도 측량교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1899년 관제를 제정하고

설립을 추진했던 상공학교(商工學校)26)는 예

산문제로 시행이 미뤄지다가 1904년 관립농상

공학교(官立農商工學敎)로 개편되어 출범하였

다. 예과 1년, 본과 3년의 4년제 학교로서 첫

해인 1904년에는 공업과 50명 정도를 선발하

였다. 예과과정에 산술(算術)과 도화(圖畵) 등

측량과 관련된 교과를 편성하고 일본 유학을

다녀 온 김택길 등이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4

년 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예

과 수료 후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

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다.27)

농상공학교 출신의 측량관련 관원으로는 이계

홍(李啓弘)과 김정택(金正澤)이 대표적이다.28)

이계홍은 1906년에 졸업을 하고29) 예과 1년과

본과 1년을 마치고 측량 기술자로 활동을 했

고, 김정택은 1904년 입학 이후 1905년 탁지부

측량강습생으로 재입학하여,30) 속성 교육을 받

고 기술자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농상공학교의

본과 1년 과정은 후술하는 탁지부 측량기술견

습소(測量技術見習所)의 6개월 과정과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상공학교가 전

의 논문, 1996, pp.66-67, 71-72.

26) 1899년 6월 28일 <商工學校官制>

27) 김근배, 앞의 논문, 1996. pp.22-23 참조.

28) 이계홍과 김정택은 1908년 제실재산정리국 측량과

소속으로 判四 七級 九品으로 동일한 직급이다. (內閣記

錄課, 앞의 책, 1908, pp.22-23)

29) 1906년 12월 15일 通牒 第百二十八號 <농상공부 기

수로 박두환 등 공과졸업생 101명을 임명하니 관보에

실어줄 것>

3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p.522.

문 기술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6개월

의 측량실습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에 머물

렀던 것은 러일전쟁과 일본 재정고문관의 영향

력 아래에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

다. 기술교육에서 일본의 이해와 직결된 교통

및 통신 분야가 가내공업 분야로 바뀌고, 교육

방식도 학교형태에서 단기 실습의 전습기관으

로 변경되어 갔다. 농상공학교의 공업과도 이

에 따라 1907년에는 공업전습소로 편입되게

되는데,31) 이미 그 이전부터 교육의 수준은 예

과 4년제가 아닌 2년제 정도였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 정부는 ‘광무양전사업

(光武量田事業)’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

자를 초빙하여 한국인 측량 기술자 양성을 시

도하였으나, ‘광무양전사업’이 중단되면서 근대

적 측량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이로써 근대

적인 필지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은 좌절되었지

만, 일부 기술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관직에

진출하여 통감부 시기의 한국인 기술자 양성에

밑거름이 되었다.

2-2. 탁지부(度支部)의 측량교육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

한 일본은 식민지 측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에서 다시 측량을 교육하였다. 1905년 츠츠

미 케이죠(堤慶藏)를 초빙하고 탁지부 사세국

양지과(度支部 司稅局 量地課)에 측량기술견

습소(測量技術見習所)를 설치하여 소삼각측량

(小三角測量), 도근측량(圖根測量), 세부측량

(細部測量) 등 근대적인 측량 기술을 교육하

였다.32) 『한국측량기술자양성일건(韓國測量技

術者養成一件)』33)을 통해 측량기술견습소에

31) 김근배, 앞의 논문, 1996, p.27.

32) 『臨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度支部, 1911,

pp.159-160 ; 『韓國財政施設綱要』, 度支部, 1910,

pp.203-204.

33) 이 문서는 『서울학 사료총서1-일본편Ⅰ-』(서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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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량견습생 시험성적표

(『韓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1905))

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면, 교과목

으로는 삼각측량(三角測量), 쇄부측량(碎部測

量), 제도(製圖), 실지측량(實地測量) 등이 있

었다. 실지측량은 일본 시라하마(白濱)의 토지

와 함께 탁지부 건물을 측량 실습하였다. 필지

와 건물의 외곽선을 측량하여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양

전사업을 담당하는 양지과에 부설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교육의 내용은 토지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후술

연구소, 1994)에 실린 일본 外務省 外交史料館 소장본으

로, 메가타 타네타로 재정고문관의 보고서에 따라 1905

년 6월 22일자로 在韓特命全權公使 林權助가 외무대신

小村壽太郞에게 올린 기밀문서이다. 탁지부에서 測量講

習 지원자를 모집하고 高義一 등 28명을 채용하여 제1

회 토지측량법 강습을 개최하였다. 속성으로 三角測量法

과 碎部測量法 등을 강습하였다. 문서에는 趙明鎬, 金漢

杓, 金潤夏, 姜大成, 李源綺의 시험성적표와 이력서, 실

습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다.

하는 졸업생의 진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측량교육의 목적은 건물을 포함한 토

지가옥의 조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림 3> 측량강습소 건물 실측도면

(『韓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1905))

<그림 4> 측량강습소 토지 실측도면

(『韓國測量技術者養成一件』(1905))

측량기술견습소의 6개월 속성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시험을 거쳐 중앙관청의 판임관(判

任官) 기수(技手)로 채용이 되었는데, 교육기

간과 기술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대우였다.

『한국측량기술자양성일건』에서 이력(履歷)이

확인되는 5명의 1기 강습생들이 모두 양지아

문 견습생의 경력과 기수보(技手補)의 관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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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을 보면, 측량 기술직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

문에 측량강습 지망생이 몰려들었고, 대구

(1906년 5월), 평양(1906년 10월), 전주(1907년

7월)에도 출장소를 설치하였다.34) 1905년 6월

부터 1908년 4월까지 524명이 강습생으로 선

발되어 428명이 수료할 정도로 많은 기술인력

이 높은 수료율로 배출되었다. 이러한 측량교

육을 통해 통감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측량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측량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

해서도 측량사업을 벌여 나갔다. 또한 궁내부

와 내각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국가 토지가옥을

조사하는 사업에도 주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양지아문, 흥화학교,

농상공학교에서 측량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탁

지부, 농상공부, 지계아문 등에 기술직 관료로

채용되어 있었지만, 1905년 이후 탁지부 측량

기술견습소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측량교육을

통해 많은 기술인력을 양성해 내었다.35) 이들

이 모두 관직에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측량기술자가 관에서 유관 업무를 담당하

게 되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측량기술견습소

출신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요 도

시의 시가지 측량, 각 관청의 건축부지 측량,

군용지 측량, 일본인 거류지 측량, 석산(石

山)․염전(鹽田) 측량, 역둔토 측량 등 1906년

이후의 전국의 토지와 건축 사업에 전방위로

투입되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의 시험적 성격

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34) 이진호, 앞의 책, 1989, pp.46-47.

35) 대한제국 초기에 양지아문 견습생 70여명, 농상공학

교 졸업생 101명이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측량기술견습소에서 다시 측량교육을 받았다.

3. 측량의 보급

3-1. 토지가옥 증명제도의 시행

근대적 측량을 통해서 토지가옥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제도는 근대적 측량 교육을 처음 실

시했던 양지아문에서 시도되었고, 그 이후 통

감부에 의한 근대적 토지가옥 증명제도가 도입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토지가옥 제도

는 조선 초기부터 제도화 되어 있었지만, 근대

적 제도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에서 차이

가 있었다. 토지가옥의 매매를 정부에서 인정

해 주는 제도는 입안제도(立案制度)와 지계가

계제도(地契家契制度), 증명제도(證明制度) 등

으로 변화해 왔다.36) 입안제도는 계약 당사자

가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제도로

서, 계약서인 문기(文記)를 공증받는 것이었다.

문기에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

는데,37) 가옥의 경우 위치는 주소와 사표(四

標)38)로 증명하고 규모는 초가․와가의 구분

과 칸수로 증명하였다.39) 줄곧 이러한 입안제

도가 유지되어 오다가 개항 이후 토지가옥의

거래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개시장과 개항장에 한정하여 새로

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1893년 한성부(漢城府)

에서는 가옥의 거래를 공증하는 데에 있어, 가

계(家契)를 발급하여 한성부와 매주(買主)가

36) 박병호는 조선시대의 토지가옥 물권변동에 대한 공

증제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제1기는 국초

부터 개국 502년(1893)까지의 立案制度, 제2기는 개국

502년부터 광무 9년(1905)까지의 地契家契制度, 제3기는

광무 10년부터 합병까지의 證明制度이다. (박병호,『韓

國法制史考 -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p.36)

37) 賣渡年月日과 買受人, 賣買의 理由, 토지가옥의 權

利傳承의 由來, 所在處와 四標, 賣渡代金과 그 收取의

事實, 永久的賣渡의 文言, 本文記의 許給與否와 그 理由,

擔保文言, 賣渡人과 證人의 捺印 등을 기재하였다.

38) 해당 토지가옥의 사방(四方)에 인접한 토지가옥의

소유주 또는 道路/溝渠 등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39) 박병호, 앞의 책, 197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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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보관하는 가계제도를 시행하였다.40) 매수

인과 함께 한성부에서 가계를 직접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증한 가옥의 거래에 대해서는

규모, 위치, 가격, 거래자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안제도가 문기의 문서를 공증하

는 방식이라면, 가계제도는 개별 가옥을 공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국가의 토지가

옥 소유권에 대한 정책이 총체적 간접지배에서

개별 토지가옥에 대한 직접 지배로 전환되는

것으로서,41) 토지가옥의 상품화와 외국인의 불

법적 토지가옥 소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확대실시하기 위해 정부

는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토지조사인

광무양전사업(光武量田事業)을 실시하여 토지

가옥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관리하고자 했다.

양지아문의 측량교육은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던 것인데, 재정 문제로 측량 교육 뿐만

아니라 양전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말았다. 결

국 측량에 의한 토지조사는 실패하고, 가계의

형식은 여전히 토지가옥의 위치와 규모를 사표

와 칸수로 표시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유지하

게 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토지가옥법조사회(不動産

法調査會)를 설치하고 다시 토지가옥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외국인의

토지가옥 소유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었다.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

規則)>42), <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세칙(土地家

屋證明規則施行細則)>43), <토지건물증명규칙

(土地建物證明規則)>44), <토지가옥전당집행규

40) 최원규,「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34-36.

41) 최원규, 위의 논문, 1994, p.121.

42) 1906년 10월 26일 勅令 第65號

43) 1906년 11월 2일 法部令 第4號

44) 1906년 11월 15일 統監府令 第42號

칙(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45), <토지가옥전

당집행규칙시행세칙(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施

行細則)>46) 등 일련의 토지가옥 증명제도와

그 시행세칙을 통해 근대적인 증명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개별 토지가옥의 소유권을 인정해주

는 제도를 확립하였고, 외국인의 토지가옥 소

유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특히,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는 토지가옥의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이전과 달리 토지가옥의 규모를

칸이 아닌 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47) 법령

에는 측량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청 양식

(樣式)에는 면적을 표기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

류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측량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가옥증명규칙>은 등기제도(登

記制度)가 아닌 증명제도로 제정48)되었다는

면에서 완전한 국가관리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토지가옥에 대

한 측량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더구나 <토지가옥증명규칙>은

권리의 설정과 이전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49) 굳이 개인

이 측량비용을 부담해서 토지가옥을 증명하려

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토지가옥증명규칙>

45) 1906년 12월 26일 勅令 第80號

46) 1907년 1월 29일 法部令 第2號

47) 1906년 11월 7일 法部令 第4號 <土地家屋證明規則

施行細則> 第三條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Ⅴ, 국회도

서관, 1971, pp.300-310)

48)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토지가옥을 조사하여 등기부

를 작성한 후에 등기부의 열람을 통해 개별 토지가옥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고, 증명제도는 토지가

옥 거래의 사안별로 거래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官

의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전국의 토지를 먼저 측량해야 하는

데, 통감부에서는 일본인의 토지가옥 소유권을 인정받는

일을 더 우선시하여 등기제도가 아닌 증명제도를 선택

하였다.

49) 정근식 편역,『개역판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

사연구원, 2000,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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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家屋證明原本』(1907)의

가옥매매계약서

이 시행된 초기에는 측량을 그리 엄격하게 적

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1907년 2월의 <토

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土地家屋證明事務處

理順序)>는 내부(內部)에서 각 지방관청에 보

낸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 매뉴얼로서,

여기에는 면적을 “칸수 혹 평수 등(間數 或

坪數 等)”으로 기록하게 하였다.50) 이때까지만

해도 측량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아서 실측

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사실은 1907년의 가옥매매계약서51)를 통해

서도 확인이 된다. 그림 5의 계약서에는 <토

지가옥증명규칙>의 규정에 따라 통수(統首)와

한성부윤(漢城府尹)의 확인을 받는 절차는 지

켜졌지만, 면적을 기재하는 통적(通積) 항목은

50) 1907년 3월 9일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事務處理順

序> 第一條 三項 戊 (二) 나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Ⅴ, 국회도서관, 1971, p.433)

51) 『土地家屋證明原本』에 합철되어 있는 자료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奎

22108) 190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漢城府 東署 지역의

家屋賣買契約書 원본이다.

비워져 있고, 대신에 이전의 방식대로 와가와

초가의 칸수만 기록되어 있다.

3-2. <삼림법(森林法)>의 시행

1906년 12월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

이후에도 측량이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고, 전

국의 삼림에 대해서도 증명제도를 시행한다는

<삼림법(森林法)>이 측량의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직접적인 동기는 1908년 1월

<삼림법>의 시행 이후에는 측량을 통해서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삼림법>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삼림

및 산야의 지적과 면적이 표기된 약도를 첨부

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처리한다고 하였

는데,52) 전답에 대해서도 조만간 확대실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반인들의 측량에 대한 관

심이 크게 증가하였다.53) 1908년 초에는 탁지

부 측량기술견습소에서만 전문적인 측량 교육

을 하고 있었고, 흥화학교를 비롯한 사립 교육

기관에서는 교과목으로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

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측량교육 시설을 설

립하여 스스로 토지를 지켜내자는 의식이 생겨

났고, 여기에 일본 유학생을 비롯하여 양지아

문과 탁지부에서 측량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

인력은 측량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54)

1908년에만 전국에 100여 개에 이르는 측량학

교와 강습소가 설립되었고,55) 측량 및 제도 사

무소도 곳곳에 생겨났다.56)

52) 1908년 1월 21일 法律 第1號 <森林法> 第十九條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232-233)

53) 김근배, 앞의 논문, 1996, pp.69-70.

54) 이주환, 남순희, 김택길 등 일본 유학파가 사립 측

량학교에서 교육을 하였고, 탁지부 측량기술견습소 출신

100여명이 관직을 사임하고 측량교육을 하였다. (김근

배, 위의 논문, 1996, pp.70-72 참조)

55) 이진호, 앞의 책, 1999, pp.1002-1054 참조. 1908년부

터 1910년까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측량학교와 강

습소가 15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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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土地家屋典當證明原本』(1910)의

전당계약서

<그림 7> 『土地家屋證明原本』(1910)의 계약증서

<그림 8> 『土地家屋證明原本』(1910)의

소유권증명신청서

56) 이진호, 위의 책, 1999, pp.1055-1062 참조. 신문 광

고에 실린 측량 및 제도 사무소의 목록이 조사되어 있

는데, 1907년 2개소, 1908년 35개소, 1909년 16개소,

1910년에 2개소로 1910년까지 최소 55개소의 측량 및

제도사무소가 운영되었다.

<그림 9> 『土地家屋證明原本』의 건물 실측도

<그림 10> 『土地家屋證明原本』의 토지 실측도

<삼림법>의 시행 이후, 토지와 가옥에서도

측량이 점차 의무화되었다. 1910년에 체결된

전당계약(典當契約)57), 매매계약(賣買契約), 소

유권증명(所有權證明)58) 등에는 토지와 가옥

의 규모를 칸과 함께 면적을 병기하였고, (그

림 6, 7, 8) 토지와 가옥의 면적을 계산한 측

량도면도 첨부되었다.(그림 9, 10) <삼림법>의

영향으로 1908년에 측량학교와 강습소, 측량사

57) 『土地家屋典當證明原本』에 합철되어 있는 자료로

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奎 22107) 漢城府 中署 지역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典

當契約書 57매가 측량도면과 함께 묶여 있다. 계약날짜

는 1910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 사이로 되어 있다.

58) 『土地家屋證明原本』에 합철되어 있는 자료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奎

22109) 漢城府 西署 지역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契約證

書 96매와 所有權證明申請書 11매가 측량도면과 함께

묶여 있다. 소유권증명신청서는 1910년 7월에서 9월 사

이의 신청 날짜로 되어 있고, 계약증서는 대부분 1910년

9월부터 11월 사이의 날짜로 되어 있다. (4월과 7월이

각각 한 건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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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들에 의해 1910

년에는 대부분의 토지가옥 거래에서 측량이 이

루어졌다. 또한, 후술하게 될 1908년에 한성,

대구, 평양 등의 도시에서 지적도가 제작됨으

로써, 토지가옥 증명제도의 시행에서 개별 필

지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측량이 용이하게 되

었다.

1910년의 토지가옥 거래에 첨부된 측량도면

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같은 축척과 방위로

그려져 있다. (그림 9, 10) 건물 도면에는 건물

의 규모가 칸과 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

도면에는 가옥의 위치와 토지의 면적이 사표와

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도면에는 면적을 삼

사법(三斜法)으로 계산하기 위한 붉은 보조선

과 각 선의 길이가 적혀 있고, 도면 한쪽에는

계산식도 있다. 토지가옥 증명에서 측량의 목

적이 정확한 면적의 산출이었던 만큼 면적 계

산의 근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도면의

작성은 개인 측량자 또는 측량사무소에서 제도

하였는데, 복사자(複寫者)로 표기된 경우에는

관에서 갖고 있는 지적도59)를 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측량자의 이름만 적혀 있어

개인 측량업자가 측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몇몇 측량사무소60)에서 다수의 토지가옥을 측

량하기도 했다. 측량이 매우 보편화되어 토지

가옥 거래에서 측량이 정착되어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작성된 도면은 한성부 기수(技手)

의 서명과 날인을 통해 도면에 대해서도 관에

서 확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토지가옥 거래에

있어 관에서 제작한 지적도를 복사하거나 실물

을 측량하여 토지와 건물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통수(統首)61), 한성부 기수, 한

59) 후술하는 臨時財産整理局에서 제작한 『漢城府地籍

圖』의 내용 참조.

60) 東興測量事務所, 金啓運 事務所, 中央測量所, 義合測

量事務所, 會同測量事務所 등이 자주 언급된다. 이들은

모두 한성부 認可의 측량사무소이고, 民團役所 認可의

金木測量事務所도 있다.

성부윤 등이 확인하여 공증하는 시스템이 갖추

어짐에 따라, 점차 국가에서 토지가옥의 소유

권을 직접 관리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

나 담장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토지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되는 등62) 토지보다는 건물을 중심으로 토지

가옥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만큼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사표만으로도 위치

표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측량을 통한 토지

가옥 증명제도가 확립되면서 토지와 가옥의 이

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측량에 의한 대지 경

계의 명확한 구분은 건물 외부의 소유 범위를

분명하게 해 주었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정확한 면

적을 계산하여 토지가옥의 가치를 세밀하게 측

정할 수 있게 되었다.63)

4. 측량조직의 형성과 활동

4-1. 내각(內閣) 측량조직

1898년부터 양지아문에서 측량교육을 받았

던 기술인력은 1901년 양지아문이 폐지되면서

기술직 관원으로 임명되었다64) 어떤 조직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임명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일부 양지아문 견습생 출신

의 이력서를 통해 초기 측량조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된 견습생 10명이 견습 과정을

61) <戶口調査規則>(1896년 勅令 第61號)에서는 10戶를

1統으로 하고 統首를 두도록 했다. (정근식 편역, 앞의

책, 2000, p.103)

62) 정근식 편역, 앞의 책, 2000, pp.120, 154-155 참조.

63) 건물 규모의 표기 변화를 척도 단위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근대건축에 대해 더 이상 間 단위개념이 유효하

지 못하고, 坪 단위체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규철․전봉희,「개화기 근대적 도량형의 도입과 척도

단위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

11호, 2009, pp.235-236)

64) 이진호, 앞의 책, 1989,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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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量地衙門

오일환

변지상

박용구

이원기

조명호

김준봉

강대성

김재형

김윤하

김한표

地契衙門

조명호

오일환

변지상

김준봉

김윤하

이원기

박용구

김재형

강대성

度支部

조명호

변지상

박용구

김준봉

김윤하

강대성

이원기

김한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양지아문측량견습생’으로 검색하여 10명의 이력서를 확

인하였다. 밑줄 표기는 1905년 탁지부 측량기술견습생으로 계속 활동하는 인물이다.

[표 1] 양지아문 견습생 출신의 측량조직 활동

수료하고 관원으로 임명된 연도를 조직에 따라

표기하면 표 1과 같다. 양지아문에서 견습생

또는 후보생으로 1년여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모두 양지아문의 기수보(技手補)로 임명이 되

었고, 이들은 1902년 이후 관제의 변화에 따라

지계아문과 탁지부로 옮겨 양지업무를 담당하

는 기수와 기수보로 활동하였다.

10명의 이력에 양지아문, 지계아문, 탁지부

이외의 조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때

에는 측량 인력을 양지 업무에만 채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양지아문은 “한성(漢城) 오서(五

署)로부터 전국의 토지측량(土地測量)”을 목

적65)으로 하는 ‘광무양전사업’의 주무(主務) 관

청으로서, 근대적 측량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인력을 바탕으로 양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양전

사업이 여러 반대에 부딪쳐 측량교육이 중단되

65) 1898년 7월 8일 勅令 第25號 <量地衙門職員及處務

規程>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국회도서관, 1971,

pp.382-384)

고 근대적 측량을 포기한 채 지속되었지만, 양

성된 측량인력은 계속해서 측량 기술자로서 역

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5년 탁지부에서 다시 근대적 측량교육을

재개하면서 측량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탁지

부 사세국(司稅局) 양지과(量地課)에 설치된

측량기술견습소에서는 이전의 양지아문과는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측량인력을 양성

하였고,66) 대부분을 채용하여 전국적인 토지조

사를 시작하였다. 탁지부는 1908년 1월에 양지

과의 측량기술견습소를 확대 개편하여 임시재

원조사국(臨時財源調査局) 소속의 양지과를

설치하고,67) 여기에서 토지측량과 측량기술자

양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68) 이 재원조사

66) 대구, 평양, 전주에도 출장소를 설치하고 1908년까

지 428명이 수료하였다.

67) 1907년 12월 18일 勅令 第41號 <度支部官制 改正>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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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京畿道漢城府西署餘慶坊圖

四枚之內第一號 (1908, 서울시종합자료관 소장)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量地衙門의 측량교육 量地衙門/地契衙門/度支部 관원으로 활동

度支部 司稅局 量地課

度支部 臨時財源調査局 量地課

度支部 臨時財産整理局 測量課

度支部 臨時土地調査局

[표 2] 내각의 측량조직 변천

국은 1910년 3월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69)에

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

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측량기술견습소 출

신 측량기사 300여명을 채용하여70) 한성, 대

구, 평양, 전주 등 측량기술견습 출장소가 있

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조사를 시작하였다.

1908년 7월에는 다시 황실재정의 정리를 담당

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재산정리국(臨時財産整

理局)의 측량과로 이관되어 황실의 토지가옥

정리와 관련된 측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토지조사보다 황실 토지가옥의 정리

가 더 시급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측량기

사 300여명도 모두 전임(轉任)되었다.71) 이때

에는 ‘양지과’ 대신에 ‘측량과’의 조직명을 사용

하고, 토지조사의 목적만이 아닌 “지도와 건물

평면도 제작에 관한 사항(地圖及 建物平面圖

製調에 關 事項)”도 담당하게 되었다.72) 이

에 대한 성과물로 임시재원조사국 시절부터 조

사했던 한성, 대구, 평양, 전주 등의 시가지 측

68) 1908년 1월 27일 <度支部分課規程> (『한말근대법

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245-248)

69) 1910년 3월 15일 勅令 第23號 <土地調査局官制>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341-343)

70) 1908년 1월 22일 「叙任及辭令」《皇城新聞》; 이진

호, 앞의 책, 1989, pp.48-50.

71) 1908년 8월 20일 《皇城新聞》.

72) 이보다 먼저 측량조직에서 건축물을 다루는 것은

후술하게 될 궁내부의 帝室財産整理局에서이다.

량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

도인 『한성부지적도(漢城府地籍圖)』73)를 비

롯하여 대구(1907년), 평양(1908년) 등의 지적

도를 제작하였다. 측량에 의해 국토의 지적(地

籍)이 갖추어져 가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에 있

어 측량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06년에는 농상공부에서 농상공학교

출신의 기수 101명을 관원으로 임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측량 기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홍(李啓弘)74)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탁지부 이외의 다른 관

73) 서울시 종합자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작 당시에

는 239매가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29매만이 남아 있다.

190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측량되었으며, 1/500 축척의

채색도이다. 그림 11은 29매 중 하나로써 餘慶坊의 일부

이다.

74) 나중에 궁내부 제실재산정리국 기수로 활동하게 된

다. 4-2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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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漢城府技手 金漢杓의 馬登山實形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13> 『京畿道 京城府 地籍原圖 :

城郭內外主要部分』

청에서도 측량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측하건데 농상공부에서 추진했던 1907

년의 경성박람회의 전시장을 계획하는 데에 필

요한 측량업무를 맡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성부에서도 <토지가옥증명제도>의 시행으로

한성부의 토지가옥을 관리하기 위해 5명의 기

수를 두었다.75) 『토지가옥전당증명원본』과

『토지가옥증명원본』의 측량도면에는 이들

한성부 기수인 김한표(金漢杓), 우중명(禹重

明), 오지영(吳志泳), 박교문(朴敎文) 등의 확

인 날인이 찍혀 있다. 특히 김한표는 양지아문

견습생 출신으로 1906년부터 한성부 기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의원이 들어서는 전 함춘원(前

含春苑)에 대한 측량도면을 남겼다.76) (그림

12) 한성부에 건축되는 관립 시설에 대한 측량

에도 한성부 기수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내각의 측량조직은 점차 토지조사국으

로 이관이 되어 1909년부터 1916년까지 전국

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 측량(一筆地測量,

cadastral parcel surveying)을 하고, 『경성부

75) 1906년 4월 2일 勅令 第17號 <漢城府官制 改正>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Ⅳ, 국회도서관, 1971, p.541)

76)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서각, 2009, p.171의 馬登山實形圖.

지적원도(京城府 地籍原圖, 1914)』등 전국의

지적원도77)를 작성하였다. 근대적인 측량 기술

에 의해 국토측량이 완성되어 이전의 전통적인

측량으로는 불가능했던 계획적이고 다양한 토

지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측량 정보의 수집이 식민지 경영의 기반을 마

련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방식은

필지 정보를 활용하여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측량 침략적

성격은 황실 시설을 다루는 궁내부의 측량조직

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4-2. 궁내부(宮內府) 측량조직

(1) 영선사(營繕司)

갑오개혁에 의해 궁내부와 내각이 분리되면

서 관영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기구도 그 성격

을 달리하여 이원화되었다. 내각에는 근대적

시설의 건축과 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조직되

었고,78) 궁내부에는 관영 영선조직인 공조(工

77) 『京城府 地籍原圖』는 19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측량하여,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였다. 1/600

의 축척으로 작성되었으며, 도성 내에는 총 746매로 이

루어져 있다. (양승우,「조선후기 서울의 도시조직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9) 그림 13은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연구실에서 『京城府 地籍

原圖』를 이어붙여 1/5,000로 만든 『京畿道 京城府 地

籍原圖 : 城郭內外主要部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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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의 선공감(繕工監)을 계승한 영선사가 전통

시설의 건축과 수리를 담당하였다.79) 1906년의

영선사 분과규정에는 “측량 및 도형의 제작과

보관에 관한 사항(測量及 圖形의 調製保管에

關 事項)”80)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81)

1906년 이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적어도 영선사가 궁내부

에 조직될 때부터는 측량을 담당했던 것 같다.

전통적인 건축도는 도화서(圖畵署)에서 제작되

었는데,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이곳에서 예술적

이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의궤의 건축도를 비

롯한 기술적인 계화(界畵)가 제작되었다.82) 이

후 1618년의 기록에는 선공감에서 칸수 그림

을 작성했다고 했으며,83) 1799년과 1801년에는

공조의 선공감에서 제작한 『본영도형(本營圖

形)』84)을 통해 상당히 정밀한 실측도면이 제

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

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측량을 사용한 것으로

서, 기본적으로 방안을 그리고 이에 맞추어 도

78) 工務衙門 建築局 이외에도 각부에 건축조직이 있었

고, 1906년에는 대부분의 건축 업무가 度支部 建築所로

통합되어 관리되었다.

79) 영선사 이전에 갑오개혁의 관제 개혁에 의해 궁내

부 殿閣司가 繕工監을 계승하였지만, 1895년 4월에 濟用

院 營繕司로 이관되어 전각사의 영선활동은 극히 드물

다. 이후 영선사는 1907년 궁내부 內藏院 土木課, 1910

년 李王職 會計係 소속으로 점차 축소되었다.

80) 1906년 9월 11일 宮內府令 第5號 <營繕司分課規

程> 第三條 六項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Ⅴ, 국회도서

관, 1971, pp.136-137)

81) 1895년의 관제에는 “王室에 係屬 土木營繕事

掌홈”이라고 하여 측량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1895년 5

월 20일 布達 第1號 <宮內府官制> (『한말근대법령자

료집』Ⅰ, 국회도서관, 1970, pp.310-311)

82) 박익수,「조선시대 영건의궤의 건축도 연구」, 전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45-47.

83) 우대성,「대한제국의 건축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 궁내부 영선사와 근대건축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2 재인용.

84) 정정남,「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장서각』21, 2009.

면을 작성하는 방법이었다.85)

영선사는 선공감을 계승하여 관영 건축조직

의 전통적인 측량 기능을 어느 정도 수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6년에 측량에 대한 분과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특별히 측량 교육을

받은 인력이 영선사에 채용된 기록이 없기 때

문에, 1906년에 제정된 <토지가옥증명제도>의

시행과 탁지부에서 양성된 측량 기술자들의 활

동에 영향을 받아 이전부터 해 오던 측량을

규정으로 명시화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선

사에서 측량을 담당한 인물은 기록이 없어 확

인할 수 없지만, 영선사를 계승한 내장원 토목

과의 기술직 관원을 통해 영선사의 측량업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908년 내장원 토목과에는

기수 유해종(劉海鍾), 조한정(趙漢禎), 박계홍

(朴啓弘)이 근무하고 있었는데,86) 모두 궁내부

에서 오랫동안 기술직을 맡아온 근대기술에 대

한 경험이 없는 전통 관료 출신이다.87) 이들은

영선사에서부터 계속 기술직을 담당했던 것으

로 보이는데, 근대기술에 대한 이력이 전혀 없

85) 정정남은 도형류의 제작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정정남, 위의 논문, 2009, p.48)

첫 번째, 바늘로 격자 간격과 건물의 위치를 표

시한다.

두 번째, 땅의 외곽선을 그린다.

세 번째, 그려진 땅의 외곽선 안쪽에만 붉은 먹
선으로 격자를 그린다.

네 번째, 격자 위에 먹칼을 이용해 柱間을 격자
1間으로 하여 공간배치를 그린다.

다섯 번째, 해당 공간의 명칭과 실의 용도를 적
는다.

86) 內閣 記錄課, 앞의 책, 1908, pp.18, 20. 내장원 토목

과의 상위기구인 내장원 소속 기사 김윤구(金倫求)도 기

술직 관원으로서, 일본 통신국, 철도국, 건설부에서 實地

見習을 하고 온 인물이다. 철도원 기수, 철도원 기사, 서

북철도국장, 농상공부 철도국장, 내부 치도국 기사를 거

친 기술직 고위관료이다.

87) 유해종은 농상아문 주사, 영선사 기수, 영선사 주사,

영선사 서기랑 등을 역임하였고, 조한정은 영선사 기수,

영선사 기사, 영선사 주사, 내장원 기수를 역임하였고,

박계홍은 영선사 위원과 기수를 역임하였다. (국사편찬

위원회, 앞의 책,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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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東闕圖形』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어 영선사에서 1908년의 내장원 토목과에 이

르는 기간에는 근대적인 측량이 건축조직에 도

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영도형』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북궐도형(北闕圖形)』88), 『동궐도형(東闕圖

形)』,89) 『덕수궁평면도(德壽宮平面圖)』(장

서각 소장본)90) 등의 도면은 선공감을 계승하

여 영선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북궐도형』과 『동궐도형』에

대해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臨時帝室有

及國有財産調査局)에서 1907년에 제작했을 것

으로 추정한 바 있다.91) 하지만,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은 내각 소속으로 궁내부에 황

실재정을 담당한 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궁

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웠고, 더구

나 심의 기구로서 실무적인 측량을 담당할 수

는 없었다. 1905년에서 1908년 사이에 궁궐 측

량의 주체는 궁내부의 황실재정정리기구이었던

제도국이 가장 유력하고,92) 제도국 제2부에서

‘제실소속의 토지 및 영조물’의 유지를 위해

88) 『北闕圖形』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복궁의 후원을

그린 『北闕後苑圖形』도 있다.

89) 『東闕圖形』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창덕궁과 창경궁

이 그려져 있다.

90)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서각, 2009, pp.190-191.

91) 이경미와 이강근은 두 도면이 같은 시기에 작성되

었다고 판단하고, 건물의 존재유무로 1905년 1월에서

1908년 3월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황실의 토지가옥 조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으

로 臨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에서 1907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pp.13-14, 20; 『북궐도형』,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117; 『경복궁: 광화문 및 기

타권역 복원정비 계획 보고서』, 문화재청, 2002,

pp.104-107)

92) 1907년 12월에 제도국은 제실재산정리국으로 이관

되지만, 제실재산정리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인

측량기사 촉탁을 고용하여 근대적인 측량을 하였기 때

문에 제외된다.

전통적인 측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선사

에 의뢰하여 한성부의 궁궐 도면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93)

(2)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궁내부에서의 근대적 측량은 건축조직보다

도 황실재정정리(皇室財政整理)를 담당했던

기구들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07년 11월에

제도국(制度局)에 이어 황실재정정리를 추진한

제실재산정리국에는 ‘측량과’가 설치되었다. 측

량이 명시된 최초의 조직으로서, 기사 1명과

기수 3명의 기술직 관원이 황실의 토지와 가

93) 이 제도국에는 1907년 6월 10일 제1부와 제2부로

업무를 분장하면서 처음으로 제2부에 ‘제실소속의 토지

및 영조물’의 유지라는 규정이 생긴다. 1907년 6월 10일

宮內府令 第2號 <制度局分課規程> 第3條 2項 (『한말

근대법령자료집』Ⅴ, 국회도서관, 1971, pp.5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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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帝室財産整理局 技手 李啓弘의

實測原圖 (1908, 『實測圖』)

옥에 대한 측량 업무를 담당하였다.94) 기사 강

성국(姜聲國)과 기수 이계홍(李啓弘), 최규환

(崔奎煥), 김정택(金正澤) 중 최규환만이 궁내

부 기술 관료 출신이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측량기술견습소와 농상공학교 출신이었다.95)

건축조직인 내장원 토목과에서는 여전히 영선

사 출신의 장인들로 조직을 운영하였지만, 제

실재산정리국은 근대적인 측량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를 채용해서 그림 15와 같이 황실 소유

의 토지가옥을 조사한 것이다.

황실의 토지가옥을 실측한 도면에는 주소와

해당 토지가옥의 주변상황96)을 표기하여 정확

94) 1907년 12월 29일 宮內府令 第8號 <帝室財産整理局

分課規程>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100-101)

95) 內閣 記錄課, 앞의 책, 1908, pp.24-25. 과장인 기사

姜聲國과 기수 金正澤은 탁지부 측량강습생 출신이고,

기수 李啓弘은 농상공학교 출신이다. 김정택도 농상공학

교에 이계홍과 같이 1904년 입학을 했지만, 다음해에 탁

지부 측량견습소로 옮겼다. 기수 崔奎煥은 내장원 공업

과 주사, 경리원 주사 등을 거친 궁내부 기술 관료 출신

이다. (이상의 개인신상은 《皇城新聞》의 「叙任及辭

令」과 『大韓帝國官員履歷書』에서 추적하였다.)

96) 사표(四標)로 표기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동서남북의

주변 토지가옥의 상황을 표기하였지만, 이 도면에서는

해당 토지가옥에 인접한 모든 토지가옥의 상황을 표기

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옥의

칸수와 대지의 면적(坪)을 계산하였다. 토지가

옥 증명제도에 의해 작성된 도면97)과 마찬가

지로, 이 도면은 황실 토지가옥의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자

작성한 도면이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제실재

산정리국은 183호(戶)의 가옥과 136,796정(町)

의 토지를 확보하였고,98) 이들을 민간에 허차

(許借)하여 활용하였다.99) 이후 황실의 토지가

옥은 황실 재산의 국유화100)에 의해 탁지부의

임시재산정리국으로 이관되어 국유 부동산으로

관리되었다. 이 중 한성부에 위치하였던 가옥

은 대부분 통감부나 총독부에 의해 관청과 관

사 등 식민통치와 관련된 시설로 활용이 되거

나 일반에 매각하여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으

로 사용되었다.101) 결국 황실의 토지가옥을 조

사한 제실재산정리국의 도면은 황실시설을 다

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거나 매각을 위한 가치

평가에 활용된 것이다.

하였다. (通戶와 도로 등)

97) 그림 9와 그림 10 참조.

98) 度支部, 앞의 책, 1911, pp.7-8, 40-42.

9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제실재산

정리국 관련 문서들은 토지가옥을 조사하면서 생산되거

나 이들을 허차하면서 생산된 것들이다. 가옥에 대한 문

서로서 『家屋圖本』, 『實測圖』, 『家舍에關ᄒᆞᆫ照覆文

書』, 『本局所管家屋實測調査簿』, 『家屋基址及建物面

積計算表』 등의 조사와 관련된 문서와 『家舍不許借에

關한文書』, 『家舍成冊』, 『家舍許借冊』, 『家舍許借

通牒』, 『家屋貸下料金領收證』 등의 허차와 관련된 문

서가 있다. 이들 문서에 기록된 가옥의 조사와 허차 현

황에 대해서는 이규철,「대한제국기 한성부 제실유 가사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참조.

100) 1908년 6월 29일 勅令 第39號 <宮內府所管及 慶善

宮所屬財産의 移屬과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관, 1971,

pp.491-492)

101) 탁지부의 국유 부동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규철,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재편」,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0, pp.166-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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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성명 이전신분 겸직

課長 技師 金倫求 내장원 기사

兼勤 技師 劉海鍾 영선사 기수
掌禮院典

祀

勤務 囑託 藤本萬藏 재 일본

勤務 囑託 姜聲國
제실재산정리

국 기수

勤務 技手 姜漢奎 -

勤務 技手 趙漢禎 영선사 기수

勤務 技手 李啓弘
제실재산정리

국 기수

兼勤 技手 崔奎煥
제실재산정리

국 기수

御苑事務

局技手

勤務 囑託 前野峰土 재 일본

勤務 囑託 勝又甲太郞 재 일본

勤務 囑託 廣田早苗 재 일본

勤務 囑託 湯舟善吉 재 일본

兼勤 囑託 野邑菊次郞 재 일본
御苑事務

局囑託

* 『職員錄』(1909)의 내장원 토목과 직원 중에

서 기술직 직원만을 정리하였고, 이전신분은

『職員錄』(1908), 『大韓帝國官員履歷書』,

『官報』 등을 참고하였다.

[표 4] 내장원 토목과 기술직 관원

(1909년 6월 현재)

(3) 내장원 토목과

건축조직인 영선사는 1907년 고종의 퇴위

이후 축소되면서 내장원 토목과로 계승되고,

“공사에 관한 사항(工事에 關 事項)”과 함께

“측량과 제도에 관한 사항(測量及 製圖에 關

 事項)”102)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황실

의 토지가옥이 국유화되고 제실재산정리국의

업무가 탁지부로 이관되어,103) 제실재산정리국

의 측량과는 내장원 토목과에 합쳐지게 된다.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營繕司 內藏院 土木課

帝室財産整理局

[표 3] 궁내부의 측량조직 변천

1908년의 내장원 토목과는 앞서 확인한 바

와 같이 영선사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

었으나, 제실재산정리국이 폐지된 이후 1909년

의 조직구성은 크게 변화하였다. 내장원 기사

였던 김윤구가 과장이 되고, 유해종과 조한정

은 그대로 기사로 재직한다.104) 이에 더하여

제실재산정리국 기수 강성국, 이계홍, 최규환이

옮겨오고,105) 일본인 촉탁(囑託) 후지모토 만

죠(藤本萬藏), 마에노 다카시(前野峰土)106), 카

츠마타 코타루(勝又甲太郞), 히로타 사나에(廣

102) 1907년 11월 29일 宮內府令 第7號 <內藏院分課規

程> 第五條 五項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Ⅵ, 국회도서

관, 1971, pp.99-100)

103) 제실재산정리국은 1908년 7월에 폐지된다.

104) 박계홍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

105) 제실재산정리국 기수 중에서 김정택만 다른 곳으

로 옮겼다.

106) ‘峯土’의 이름이 『日本人名よみかた辭典』(日外ア

ソシエ-ツ 編, 1995)에서 확인되지 않아 우동선(2009,

p.216)의 표기를 따랐다. 우동선은 ‘峯土’를 ‘峯士’로 잘

못 표기하였는데, 장서각 도면(그림 16)과 內閣 記錄課

의 『職員錄』(1909, p.44)에는 모두 ‘峯土’로 기록되어

있다.

田早苗), 유후네 젠키치(湯舟善吉), 노무라 키

쿠지루(野邑菊次郞) 등이 빙용(聘用)되었다.

기존에 영선사에 있던 전통 관료 외에 근대적

인 기술교육을 받은 제실재산정리국의 인력과

일본인 촉탁이 대거 충원된 것이다. 기술직 관

원이 13명이나 되는 대형 조직이 된 내장원

토목과에는 일본 유학파인 김윤구를 비롯한 대

부분이 근대적인 기술교육을 받은 인물들이고,

영선사 조직에서부터 근무해 온 유해종과 조한

정 만이 전통 관료 출신이었다. 일본인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던 탁지부 건축소와는 달리 전통

장인들로 이어져 온 궁내부의 건축조직도 이때

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

물들로 조직구성이 변화한 것이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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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昌慶宮及秘苑平面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18> 勝又甲太郞의 昌德宮圖書庫

설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17> 廣田早苗의 帝室博物館 설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황실의 건축조직마저 일본인 중심의 근대적

인 건축 또는 측량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재

편되는 것은 궁궐 등 전통시설을 근대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마에노 다카

시(前野峰土)는 창경궁에 동물원, 박물원, 식물

원을 계획한 측량도(그림 16), 히로타 사나에

(廣田早苗)108)는 제실박물관의 설계도(그림

17), 카츠마타 코타루(勝又甲太郞)109)는 창덕

궁 도서고의 설계도(그림 18) 등을 제작하여

궁궐을 근대적으로 개조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110)

107) 영선사의 전통 장인 조직이 붕괴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우대성, 앞의 논문, 1997, p.28)

108) 廣田早苗가 제실박물관을 비롯한 궁내부청사 등의

도면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에서 자세히 밝혔다.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pp.13-14)

109)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2009, p.14)의 각주 36

에서는 勝又六郞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內閣

記錄課의 『職員錄』(1909, p.44)과 『官報』(1909년 7월

6일 敍任及辭令)에 의해 勝又甲太郞이 맞다.

110)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2009, pp.13-14)에서

도면 제작자를 추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근대건축도면

집-도면편-』(2009, pp.48-49)의 ‘第三號 宮內府廳舍新築

斷面圖’ 좌측 하단에 표기된 ‘藤’은 후지모토 만죠(藤本

萬藏)가 제작했을 것이라는 단서가 되고, 『근대건축도

면집-도면편-』(2009, p.38)의 ‘第六號 謁見所床奇木張平

面圖’ 우측 하단에 표기된 ‘K.K’는 카츠마타 코타루(勝

又甲太郞)의 영문 약자로 판단되며,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2009, p.39)의 ‘第八號 謁見所附屬家取合渡リ

階段及橋等詳細圖’ 우측 하단에 표기된 ‘S.H’는 히로타

사나에(廣田早苗)의 영문 약자로 판단된다.

한편, 마에노 다카시의 동물원, 박물원, 식물

원 측량도(그림 16)에서 조성하고자 한 창경궁

영역은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에서 관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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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표 4]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내장원

토목과의 기술직 관원이 겸직으로 관여하고 있

었다. 이처럼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궁궐

에 대한 폭넓은 건축 활동은 한성부에서 궁궐

이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한성부 근대이행

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내각에서의 측량

조직은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전국토를 계량하

기 위해 토지조사에 전념했다면, 궁내부의 측

량조직은 전통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건축조직을 잠식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량이 시설의 유지와 영건에

목적이 있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도시건축의 근대이행을

살피기 위해 근대적인 측량의 도입과정과 그

결과물로 생산된 측량도면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 했다. 근대적인 측량의 도입은 대한제국의

수립 직후 ‘광무양전사업’을 위해 정부의 측량

교육을 통해 시도되었지만 무산되었고, 러일전

쟁 이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한 통감부 주

도로 측량침략의 성격을 띤 전국의 토지가옥

조사의 목적으로 다시 추진되었다. 이후 토지

가옥 증명제도를 시행하여 토지가옥의 증명수

단으로 측량을 보급해 나갔으며, 필지의 경계

를 분명히 하고 토지가옥의 가치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점차 근대적인 필지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이를 위해 탁지부에서는 대규모의 측량

인력을 양성하여 한성, 대구, 평양, 전주 등 주

요 도시의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궁내부에서는

탁지부의 측량인력을 활용하여 황실 소유의 토

지가옥을 조사하고 이를 식민통치 시설로 활용

하고자 했다.

이들 측량조직의 활동은 식민통치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의 토지와 가옥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측량

도면은 토지가옥의 가치기준이 되는 정확한 위

치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옥의 표기방식인 사

표(四標)와 칸(間)이 도로와의 관계와 평(坪)

의 표기로 달라졌다. 또한 근대적 변용을 전제

로 하였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공간구성은 거

의 표현되지 않고 건물과 토지의 외곽선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토지가옥

의 소유권 또는 가치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측

량의 책임을 맡은 관련자와 작성일자가 명시되

어 있어 출처가 명확한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 도시건축의 근대이행을 제

도와 기술의 관점에서 살피기 위한 시도로서

근대적인 측량의 도입과정을 추적하였다. 측량

이외의 다양한 제도와 기술을 통해 근대이행을

살피는 작업이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과

제이며, 다른 국가의 근대이행과 비교하여 이

해의 폭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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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in Early Modern Korea

Lee, Geau-Chul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architecture and urbanism from traditional state to modern state,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大韓帝國), the early modern Korea.

The governmental efforts of the Great Han Empire to introduce a modern survey

system named Gwangmu Land survey (光武量田事業) ended in failure. After the

Russo-Japanese War (露日戰爭, 1904-1905), the Residency-General (統監府) held the

hegemony of Korean Peninsula. It reintroduced a modern survey system for the survey

of land and buildings all over the country and enforced the Land and Buildings

Certification System (土地家屋證明制度). Since then, the land and buildings survey was

propagated rapidly and the modern system for land use was gradually organized.

With the progress of modern survey, the survey bureau of Cabinet (內閣) and

Department of Royal Household (宮內府) created survey drawings that had some

characteristics of colonialism. Takjibu (度支部) produced cadastral maps of major cities,

with which the modern land system was developed. In addition, the Royal Property

Bureau (帝室財産整理局) produced survey drawings of land and buildings owned by the

Royal Household which were finally converted into modern facilities.

Keywords : Survey, Survey Education, Land and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Survey Bureau, Architectural Bureau, Reorganization of the Royal Finances,

Survey Drawing


